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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색여 볼 명언들  18-12-28
아서 애쉬 (Arthur Ashe)는 말했습니다; “우리는 얻어 들이는 것으로 생계를 꾸민다. 그러나 우리는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든디.” 앤 프랭크 (Ann Frank) 여사도 비슷한말을 했습니다. “남에게 주어서 가난해 빠지는 사람은 없다” 프랜시스 챈 (Francis Chan)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줄까 말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더 주라.”  사실 남에게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선듯 남에게 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사랑은 주는 행위로 생기는 것이지 받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신약 성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“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……”라고 했습니다.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는 아름답습니다. 그러나 도움을 준 것을 널리 알리려는 태도는 미행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. 참다운 선행은 마태복은 6장 3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; “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여.” 라고 했습니다. 이는 자기가 하는 선행을 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.
마틴 루터 킹 (Martin Luther King)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; “의로운 일을 할 가장 옳은 때는 의로운 일을 하는 바로 그 때이다.” 의로운 일을 행할 생각만 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. 의로운 일을 행하는 최상의 때는 의로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때라는 이 말씀은 
지당한 말씀입니다. 짐 론 (Jim Rohn)은 실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; “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방법을 찾으라. 만일 실천할 방법을 찾으로 하지 않으면 변명만 찾게 될 것이다.”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하려면 “할수 없다”는 생각을 머리 속에서 지워버려라.”고 사뮤엘 존슨 (Samuel Jphnson)은 말했습니다. 참으로 이 세상에서 95%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자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5%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만인의 선망과 찬사를 받는 소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그런 경향을 실천한 인물은 소니 (Sony) 사의 창업주인 아끼오 모리다 씨라고 알려졌습니다. 포켓트 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로 큰 사업 성공을 한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; “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.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은 그들이 제안한 바와 반대로 합니다.” 사실 포켓 용 라디오를 출시하였을 때 전문가들은 대형 스테레오 시대가 왔는데 누가 소형 라디오를 사겠는가고 반대를 했다 합니다. 그 때 모리다씨가 그런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랐다면 소니사는 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.

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조지 버나드 샤 (George Bernard Shaw)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 하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.”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친 두 선수 중의 한 분인

베이브 루스 (Babe Ruth)는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“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.” 그는 홈런도 많이 쳤지만 삼진도 많이 당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. 이상 몇 분의 명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성취와 실패의 분기점은 무리의 두뇌 속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.   끝
